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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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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which attempts to understand family strength, parenting attitude, and 
the ego-identity perceived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ego-identity of the 
students. Method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186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
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hile using SPSS 23.0 program. Results: Family strength and the ego-identity per-
ceived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at a mid-level, with an average of 207.76 and 149.72 points, respectively. 
Parenting attitude showed scores higher than the mid-level, recording 90.36 points in average. As a result of analyz-
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the higher family strength and the ego-identity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better were the patenting attitudes of perceived parents. Besides, family health, parenting attitude, and 
family form (nuclear family)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influencing ego-identity forma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explanatory power being 25.5% in total. Conclusio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which take 
into account family strength is considered necessary to help the youth form positive ego-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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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는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고 주체성을 

확립하며 건강한 통제력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

이다. 향후 사회의 적극적 주체자가 될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중

요성은 이미 많이 인식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현 사회 풍토에

서 간과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61.4%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

스를 받고 있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어 여학생의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과 진학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7.9%의 청소년

이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의 현 실태로 보건의료인으로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며, 청

소년은 미래 우리사회를 선도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이들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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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rickson은 제 2의 인생 즉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가 자

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청소년기의 

중요 발달과제라고 하였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으로서의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 고양시킴으로서 건강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필수요소[1]로서 부모와 형제, 친구 등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하게 되어 여러 갈등과 위기 속에

서 새로운 대안을 신중히 탐색하고 자신을 재정립하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게 된다[2]. 또한 자

아정체감은 개인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연결해 주는 연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서의 통합감

을 얻게 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한다. 가

족은 개인이 속한 일차적 환경으로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

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

능하게 하고 인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청소년

기에 직면할 수 있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의 역할 중 부모와 가족의 역할

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나 인간이 태어나며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사회 환

경으로서의 가족의 역할과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받는 가

족의 속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가족학에서는 가족

은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

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전제하에, 가족의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모든 가족은 도전과 잠

재적 성장의 역량이라는 강점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성장과 변

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가족건강

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3]. 인간 성장발달 단계 중 신체적 ․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사회성을 키우

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성은 성인기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및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

로 매우 중요하다[4].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나 양육자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으로 자

녀 양육에서 자녀의 성격과 태도와 행동, 그리고 가치체계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로서 보편적인 감정과 느낌, 습관

적인 행동의 표현이다[5]. 인간이 태어나며 경험하게 되는 최초

의 사회적 환경이자 최초의 사회적 관계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어 아동의 

행동문제 중 주요원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강압적이고 온정적

이지 못한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6]. 이에 반해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자율적, 민주적

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7], 학교생활적응력이 더 좋다[5]는 주장은 변화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정서적 특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

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어 차

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객관적 속성 못지않게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지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

인 지각 경향으로 발생하는 차이가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고[8]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

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여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의 인과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정체감 관련한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9], 학교적응과 부적응[5] 등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건강한 삶을 지원해야 할 간호학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건강성과 부

모양육태도를 포함하여 살핀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제공자, 상담자, 보건 교육자로서 청소년

기 특히 신체적, 심리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더 빠른 성숙과정과 

민감한 시기에 있는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가족

환경의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여고생이 인지하고 있는 가족건

강성과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자아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

성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

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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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

감 정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

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족건강

성,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을 파악하여 여고생의 자아정

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와 B시에 위치한 2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입시와 관련된 3학년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임의표출하였다. 자료수집

을 위한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Multiple linear regression 이용 시 효과크기를 0.15 (중간)로 

하고 예측요인을 9개로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66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해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90부(회수율: 95%)가 회수되

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총 186부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담임선

생님과 학생에게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작성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될 것과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과 연구참여 도중 중단하고 싶

을 때에는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 소

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3. 연구도구

1) 가족건강성

가족 건강성은 Yoo[1]가 한국문화 및 가족 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개발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

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 경제적 안정, 사회

와의 유대로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8~3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

시 전체 Cronbach's ⍺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8이었다.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Kim[10]이 제작한 도구를 Jung 

[11]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질문내용으로 수정 ․ 보완한 총 33

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수용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수용-

거부 요인과,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자율-

통제 요인, 성취, 압력의 과잉-비과잉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33점에서 최고 132점으로 분포 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5였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Park[12]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자아정

체감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우리 문화와 생활에 알맞게 

수정 ․ 보완하여 개발된 검사지를 Lee[13]가 일부 수정 ․ 보완한 

총 48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

성, 친밀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8~240점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

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지각된 가족건강성과 부모양

육태도, 자아정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

정체감 정도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각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

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



1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남현아 ․ 조은영

Table 2. Scores of Family streng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go-Identity (N=186)

Variables Range of score M±SD Scale M±SD

Family strength 83~333 207.76±45.43 1~5 3.06±0.67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63~111 90.79±8.74 1~4 2.75±0.26

Ego-identity 52~234 153.41±24.83 1~5 3.20±0.5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2nd

 44 (23.7)
142 (76.3)

Age (year) 17
18

 43 (23.1)
143 (76.9)

Birth order 1st
2nd
＞3rd

 69 (37.1)
 95 (51.1)
 22 (11.8)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5 (13.9)
108 (60.0)
 47 (26.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1 (16.7)
126 (70.4)
 32 (17.9)

Perceived household 
economy

High 
Middle
Low

 22 (12.0)
156 (83.9)
 5 (2.7)

Family type Large family
Nuclear family
Single parent family
Other family

18 (9.8)
124 (67.4)
 29 (15.8)
13 (7.1)

상자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

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에서 연속변수가 아닌 아버지 학력, 경제상태, 가족형태는 dum-

my 변수 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학년이 142명(76.3%)으로 제일 많았고, 나이는 17세가 43명

(23.1%), 18세가 143명(76.9%)이었으며, 출생 순위는 둘째가 95

명(51.1%)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 상태는 아버지, 어머니 

양쪽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아버지 

중 126명(60.0%), 어머니 중 108명(70.4%)이 고등학교 졸업이었

다. 가정 경제는 156명(83.9%)이 중간층, 32명(17.9%)이 하층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24명(67.4%)으로 

가장 많았으나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한 다른 가족형태도 29명

(15.8%)을 나타내었다(Table 1).

2.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

정체감 정도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

도는 Table 2와 같다.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340점 만

점에 평균 207.76점(평균평점 3.06)으로 중간 정도의 가족건강

성을 나타내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132점 만점에 평균 

90.79점(평균평점 2.75)으로 중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여고생이 인식한 자아정체감 정도는 240점 만점에 평균 153.41

점(평균평점 3.20)으로 중간 정도의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의 차이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가족건강성

은 가정의 경제상태(F=16.16, p<.001)와 가족형태(F=4.24, p= 

.00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 다중

비교결과 가정 경제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경제상태가 '중

‘과 ‘하‘인 여고생보다’상‘인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으

며,’중‘인 여고생이’하‘인 여고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가족형태로는’한 부모 가족‘형태보다’핵가족‘과’대가족‘에 속한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부모양육태도는 가정 경제상

태(F=4.25, p=.01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경제상태를’상‘으로 인식한 여고생이’중‘으로 인식한 여고생

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고생의 자

아정체감은 아버지의 교육상태(F=3.13, p=.046)와 가정 경제상

태(F=6.64,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다중비교결과 자아정체감은 가정 경제상태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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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mily Strength wi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Ego-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Variables Categories
Family streng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go-identit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Variables
(total)

207.76±45.43
 (3.06±0.67)

90.79±8.74
 (2.75±0.26)

153.41±24.83
 (3.20±0.52)

Grade 1st
2nd

205.80±50.21
208.37±44.02

-0.33
(.567)

90.27±8.16
90.95±8.94

-0.45
(.240)

150.66±21.30
154.27±25.84

-0.84
(.145)

Age (year) 17
18

205.88±50.79
208.33±43.86

-0.31
(.455)

90.35±8.24
90.92±8.91

-0.38
(.277)

150.81±21.53
154.20±25.76

-0.78
(.181)

Birth order 1st
2nd
≥3rd

212.06±53.04
207.18±37.58
196.82±50.61

0.95
(.387)

 91.00±10.53
90.85±7.53
89.86±7.68

0.15
(.866)

152.29±26.41
154.51±24.93
152.23±19.51

0.19
(.831)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93.28±52.44
209.59±45.58
212.06±42.51

1.54
(.217)

 89.80±10.38
91.47±8.66
90.02±8.51

0.65
(.526)

142.12±32.25
155.40±21.85
155.51±26.32

3.13
(.046)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10.52±50.95
209.13±44.48
204.69±46.32

0.15
(.865)

 90.67±10.55
91.28±8.48
90.09±8.37

0.25
(.778)

151.19±23.41
153.01±22.80
160.47±27.75

1.43
(.241)

Perceived 
household 
economy

 Higha

 Middleb

 Lowc

246.81±45.93
203.76±41.20
144.20±37.92

16.16
(.001)

a＞b, c
b＞c

95.46±9.12
90.23±8.38

 86.20±13.76

4.25
(.016)
a＞b

169.64±27.77
151.64±22.58
136.00±51.13

6.64
(.002)

a＞b, c

Family type  Large familya

 Nuclear familyb

 Single parent familyc

 other familyd

221.61±46.19
213.13±44.96
185.07±37.95
192.46±48.89

4.24
(.006)

c＜a, b

93.44±7.92
91.38±8.40

 87.86±10.13
88.23±9.08

2.22
(.087)

155.22±19.54
152.35±25.25
154.93±28.53
157.46±22.18

0.25
(.86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mily Strength with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Ego-identity (N=186)

Variables Family 
streng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Ego-
identity

Family strength 1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644** 1

Ego-identity .414** .360** 1

*p＜.05, **p＜.001.

여고생이 ‘중’과 ‘하’보다 자아정체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

정체감의 상관관계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고생의 가족건

강성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r=.360, p<.001)와 여고생의 

자아정체감(r=.36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가족

건강성(r=.41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여고생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가족건강성

(r=.414, p<.001)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r=.360,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본 연구의 이변량 분석결과 유의했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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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Ego-identity (N=186)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Family strength 0.194 0.050 .355 3.889 (.001)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0.488 0.244 .172 2.001 (.047)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2.553
10.528

8.681
7.559

-.033
.158

-0.294 (.769)
1.393 (.165)

Economy* Middle
Low

11.494
11.679

7.031
7.765

.228

.225
1.635 (.104)
1.504 (.134)

Family type* Large family
Nuclear family
Single parent family

-14.821
-14.689
-4.378

7.994
6.281
7.150

-.177
-.280
-.064

-1.854 (.065)
-2.339 (.020)
-0.612 (.541)

R2=.255, Adj. R2=.217, F=6.696, p＜.001

*Dummy coded (Father's education_Middle school=0, Economy_High=0, Family type_Other type=0).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인 등분산성, 정규

분포성,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89~0.575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산팽창계

수(VIF) 또한 1.739~5.280으로 10 미만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 test 실시 결과 1.885로 2에 가까운 

값이 나와 오차항들은 서로 자기 상관없이 독립인 것으로 나

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

도, 아버지 학력, 가정 경제상태, 가족형태였으며, 자아정체

감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 가족건강성(β=.355, p=.001), 

부모양육태도(β=.172, p=.047), 가족형태_핵가족(β=-.280, 

p=.020)이 p<.001과 p<.05수준에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5.5% 

(F=6.696, p<.001)이었다. 

논 의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 중 가장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동반성장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불완전한 신체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야기[14]되며, 이로 인한 

혼란과 위기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과 건강 행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는 여고

생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신건강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

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은 3.06점으로 중

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건강성에 대해 여고생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려우나 중학교 2학

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과 Lim[16]의 

3.31점과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과 Lee[17]의 

3.37점에 비해 낮은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역시 중앙값

보다 높은 결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대

상자의 지역 또는 성별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의 차이로 인함으

로 사료되므로 추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태가 ‘상‘인 여고생이’중‘과’하‘인 

여고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Park과 Kim[1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며, 주관적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한 Lim과 Lee[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 부모 가족형

태의 여고생의 가족건강성이 가장 낮게 나온 본 연구결과는 매

년 한 부모가족의 증가율이 2.8%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

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위한 상담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의 개발에서 가족형태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2.75점(4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연구대상자들이 부모

의 양육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Jung[11]의 연구에서 도시 지역 여

고생을 대상으로 한 2.86점과 유사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Seo 등[5]의 2.93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이다. 양

육태도란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측면이 많은 

문화양상 중의 하나[19]임을 고려할 때, Seo 등[5]의 연구와의 차

이는 연구 시기 및 대상자의 발달단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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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하며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청소년기 시기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양육태도를 가정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부모의 양육태도나 

보살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결과

라고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제 상태는 대상자가 지각

하고 있는 가정경제상태이므로 실제 경제 상태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가정 

경제 상태와의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근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부차를 고려해 볼 때 여고생을 위한 

상담 및 정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대상자의 가정 경제상태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은 3.20점(5점 만점)으로 

연구도구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Kang[20]

이 농어촌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3.08점에 비해 높았고 대

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Eo 등[21]의 3.53점보다는 다소 낮았으

나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와 가정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답한 여고생이 자아정체감을 높

게 인식하고 있었다. Perosa 등[22]은 부모와의 친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독립성과 유능함을 느낌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획득

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더 제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존 

통념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양육과정에 아버지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버지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에 가족지지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한 

Kim과 Kwon[23]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자아정체감은 개인

의 경험과 인지를 통해 형성되지만 Shin[24]이 부모의 지지가 자

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듯이 수많은 갈등

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안정된 성인기로의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부

모님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정체감 역시 가

정 경제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나 가정 경제상태를 ‘상’과 ‘하’로 지각하고 있

는 여고생 수가  ‘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관계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

리고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족과 부

모가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25]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변량 분

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독립변수 중 가족건강성, 부모양육

태도, 가족형태(핵가족)가 p<.001과 p<.05수준에서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25.5%(F=6.696, p<.001)이었다. 이중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가족건강성을 높

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Byun[2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에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보고한 Kim 등

[27]의 주장과 가족원 간의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측면에서 

높은 가족건강성을 나타내는 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한 Yun과 Lee[28]의 주장과도 일맥상

통하는 결과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에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역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발달에 가족은 가

장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며, 부모는 청소년기로의 전환 

시기에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 Sternberg[2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

체감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한다. 즉, 향

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가족과 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형

태(핵가족)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형태가 다른 모든 형태의 가족형태

보다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아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가족건강성에서 가족형태 

중 한 부모 가족 보다 핵가족과 대가족의 형태에서 여고생이 가

족건강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인 결과에 비추어 해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소년의 가족형태와 자아정체

감을 연구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부모님이 모두 계

신 경우보다 자아정체감이 낮게 나왔다는 연구[30]와도 같은 결

과였다. 

본 연구결과 자신의 인생을 위한 꿈을 꾸고 성인기를 위한 인

생 설계를 하는 청소년기에 여고생들은 직업과 진학 등 여러 가

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탐색할 

때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방황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획득해갈 때,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를 강하게 지각하고 긍정적인 확

신을 갖을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도움이 될 수 있

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186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양육태도 그리고 자아정체감 정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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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여고생은 가족의 건강성을 중간 정도로 답해 비교

적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모의 양육태

도는 중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중간 정도를 나타났다.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가족

건강성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정체감은 가족건

강성과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족건강

성, 부모양육태도, 가족형태(핵가족)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총 

25.5%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는 제한된 지역에 소재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질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과 분석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상호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여고생의 입장에서 지각한 측면만을 다루

었기에 부모 및 형제자매와 같은 다른 가족원의 측면도 함께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

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 중 기존에 밝혀진 요인들 외에 가족의 병리적 특성보

다는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고생의 긍정적 자

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는 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했

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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